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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뿌리

동북 3성을찾아서

>용정과연길<

조선족교육문화발원지

몇년전에비해연길의거리는몰라보게발전했으며깨끗하다.사진은연길도심풍경.

연변조선족자치주수도, 연길(延吉)

우리민족이많이살고있는곳은미국의로

스앤젤레스, 일본의 오사카, 중국의 연변, 러

시아의연해주일것이다. 중국에서우리한민

족이많이살고있는곳은동북 3성인데,특히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에집중적으로많이

살고있다.

중국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동포들이살고있지만, 요즈음한국인이중국

으로많이진출하는관계로동포들이중국전

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사실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원래성으로승격시키

려고했으나,인구가너무적어자치주가되었

다. 성(省)과 같은급의자치구로 5개자치구

가 있는데, 광서, 티베트, 위구르, 내몽고, 영

하자치구이다. 자치구보다 낮은 급인 자치주

가있고,그아래자치현이있다.

지금은직항노선이있어인천공항에서매일

4편,청주 부산에서연길로직접가는국제노

선이많이있다. 전에는서울에서심양이나장

춘을통해연길에갈수있었다. 90년대초에는

서울에서홍콩을거쳐중국의북경이나,상해,

천진등을거쳐갔다.

90년초북경에서연길에갈때, 심양을거쳐

연길로가는프로펠러기를타야만했다. 지금

은북경에서연길까지두시간이면갈수있지

만그때는심양을거쳐가기때문에하루가걸

렸다.또한북경에서연길까지기차로 36시간

정도 타고 가야 도착했지만 지금은 고속철도

가있어아주편하다.

연길공항에내리면한글로 연길 이란글씨

가우리를반갑게해준다. 연길공항은우리나

라삼성건설의기술로지었지만, 옛날공항은

아주 작았으며, 공항에 도착하면 여기저기서

일가친척을찾는소리가들렸다.

시내로 들어가면서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씌어있는것을볼수있다. 몇년전에비해지

금의 거리는 몰라보게 발전했으며 깨끗하다.

90년대 처음 가이드로 나오는 사람은 지금처

럼한국을잘알고있는사람들이적었다.

그저한국말을할수있고,대학을졸업했거

나 대학생이었다. 지금은 호텔도 많지만, 그

당시좋은호텔은백산호텔뿐이었다. 당시동

포들이한국인의명함한장을갖고있다는것

에도상당히가슴뿌듯해했다.그러나그뒤로

연변을 혼탁하게 만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

다.

사기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면서 많은 문제도 발생했

지만, 지금은그러한것이거의없어졌다고본

다. 연길백산호텔바로옆에연변조선족자치

주정부청사가있는데, 이곳이연변의중심가

라고할수있다.여기서부터서시장을비롯한

거리와공항까지가는도로변이발전되었다.

연변은한국과직결되는도시로, 한국의경

제가 어려우면 바로 연길의 경기가 어려워진

다.우리나라에연변의많은동포들이살고있

지만,그들이좋아하면한국국적을바로주는

것이좋다고본다.우리국적으로중국에서살

든한국에서살든자유롭게해야할것이다.

연변에는 우리 민족이 건립한 연변대학이

있다. 우리는 연변대학을 옌볜대학 이라고

표기하고있다.외래어표기법이라고하지만,

중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우리 발음으로 읽어

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이많다.

용정중학은대성중학이라하였는데,몇차례의개명과함께다섯학교가통합하여오늘의용정중학이되었다.대성중학은윤동주시인이다녔던학교다.

일송정푸른솔은늙어늙어갔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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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의등불,용정(龍井)

간도지방은북간도와서간도지방을말하는

데, 연변 주위를 북간도라 하고, 백두산 서쪽

의장백현쪽은서간도라부른다. 박경리의소

설 토지 의주무대가된곳은간도지방이다.

간도라는 지명은 이 지역이 청나라의 발상지

에 가까워 청나라 왕조가 봉금(封禁)의 땅으

로만들었다.

간도(間島)는이주를금하는무인지대로삼

았기때문에지어진이름이다. 조선과청나라

사이에있는섬과같은땅이라해서붙여진이

름이기도하고, 두만강의사이에있는조그마

한모래섬을 사이의섬 이라하여, 間島 라

부르면서붙여진이름이라하기도한다.

청나라와 조선은 간도지방을 서로 자기 땅

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국경문제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조선의 외교권을 쥐게 된 일본은

1909년 간도협약으로 만주에서의 이권을 얻

는 대가로 조선으로 하여금 청나라가 주장하

는국경을인정하도록강요하였다.

우리 민족의 선구자들이 살았던 용정에는

아직도 우리 선조들이 파놓은 용두레 우물

이있다. 용정 이라는지명이바로이우물에

서유래되었는데, 이자리에용정기념비가세

워져있다. 용정은1850년대이전에는함경도

지방의 조선인들이 수렵과 약재를 캐기 위해

몰래드나들었던곳으로, 일본이우리강토를

침탈하면서부터는우리나라사람들이모여살

기시작한곳이다.

용정우물터에서멀지않는곳에있는용정

시인민정부가바로일제시대일본영사관건

물이다.그건물을보면창문이좁게만들어져

있는것을알수있다. 창문이좁다는것은침

략자의 본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

단해볼수있다. 용정시내에용정중학은대성

중학이라하였는데, 몇차례의개명과함께다

섯 학교가 통합하여 오늘의 용정중학이 되었

다.대성중학은너무나잘알고있는윤동주시

인이다녔던학교이다. 윤동주시인의생가도

용정시내에서멀지않다.

일송정 에 오르면 용정 시내를 바라볼 수

있다. 해란강이시내를관통하여만주벌을적

시며 흐르고 있다. 해란강과 일송정은 가곡

선구자 의 노래에 등장하는 곳으로 이곳이

일제 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선조들의 무대였

다. 그러나일본관광객들은그냥지나치기가

일쑤다. 하지만뜻있는사람들은이곳에올라

가보는데, 이곳에서 용정 시내를 내려다보면

서 선구자 를 부르면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뜨거운마음이된다.

일송정푸른솔은늙어늙어갔어도

한줄기해란강은천년두고흐른다

지난날강가에서말달리던선구자

지금은어느곳에거친꿈이깊었나

일송정앞에기념비와최근에조성된 고향

의 봄 노래비가 있다. 일송정의 소나무는 몇

차례심었어도잘자라지않는다고한다. 용정

은우리민족의등불이다.

일송정으로올라가는길에소설가강경애의

작품비가서있는데, 한국의뜻있는학자들이

세웠다.일제시대여성문제를다룬최고의여

성 소설가로 인정받고 있는 강경애는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 간도의 지성으로 새롭게 부각

되고있다.


